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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성경이 죽이는 글자가 아니라, 살리는 영이 될 수 있는가? 첫째는 사랑으로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말해줌으로 가능하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밥을 먹듯이 가감 없이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 
우리의 머리나 귀가 아니라, 배에 넣고 창자에 채워야 한다. 이어서 셋째 방법은 대언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
씀을 자신에게 말해주라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19:10에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the testimony of Jesus is the spirit of prophecy.)”
고 하였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요 6:63)고 하였으니, 대언의 
영이란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내가 예수님을 대신하여 나에게 말해주는 것을 가리킨다.

그러면 “대언”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영어로는 “prophecy” 곧 예언을 뜻한다. 개역개정판 성경도 “예언”이
라고 번역하였다. 그러나 개역한글판에는 “대언”이라고 번역하였다. 흔히 “예언”하면 장래에 대하여 예측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4:3에서 사도 바울은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요”라고 하였다. 즉 예언이란 덕을 세우고 권면하며 안위하는 말을 가리킨다. “덕을 세
우고”는 세워주고 강하게 해주는 것을 뜻한다. “권면”은 격려하고 북돋아주는 것을 뜻하고, “안위”는 위로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예언의 영”, 곧 “대언의 영”은 우리를 강하게 해주고 격려해주며 위로해주는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예수님을 대신하여 나에게나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것을 뜻한다.   

그러면 “예수의 증거”는 무엇을 가리키는가? 시편 119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 “증거”라고 하였다. 
또한 요한복음 5:39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따라서 
“예수의 증거”는 예수님께 대하여 증거하는 성경을 가리킨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1:21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
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고 하였
는데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성경의 예언을 가리킨다. 따라서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라고 하였을 때 그
것은 성경을 가리키는 것이며, 그 성경을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에게 말해주는 것이 다름 
아닌 예언의 영, 대언의 영인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나를 강하게 하고 격려하며 위로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나에게 말해주는 것을 뜻한다.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요한계시록 12:11에 “또 여러 형제가 어린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말세에 마
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어린양, 곧 예수님의 피와 증거하는 말과 죽기까지 헌신함을 
통해서이다. 여기서 “증거하는 말”이란 우리가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나에
게 말씀하시듯 내가 대언하여 사랑으로 말해주고, 그 말씀을 내 영으로 듣고 배와 창자까지 채울 때, 그 말씀
이 내 안에서 역사하여 살아 움직이며 어떤 대적들과도 싸워 이길 수 있는 날선 검이 되어 내 입에서 나와 
승리하게 되는 것이다. 마치 예수님께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승리하신 것처
럼 말이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다. 우리가 대언의 영으
로 성경을 지금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나에게 말해주고, 내가 영으로 듣고 
받아들이고 먹으며, 그 말씀을 증거하고 말할 때 그것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어두움의 세력과 대적들을 물
리칠 수 있는 승리의 날선 검이 되는 것이다.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살리는 영이요 생명의 말씀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랑으로 말하고, 대언의 영으로 우리 자신에게 말해주고, 우리 식구들과 이웃들에게 



말해줌으로 저들의 영을 살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성경이 죽이는 글자가 아니라, 살리는 영으로 나도 
살고, 남들도 살리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해야 하지 않겠는가! 


